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IPA 유출
폐기물 차량 이송 중 2리터 흘러나와 … 제거작업에 30여분 소요

화성사업장의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에 이어 삼성전자의 또다른 사업장인 기흥공장

에서도 1월31일 IPA(Isopropyl Alcohol)가 일부 유출됐다.

1월31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공장 8라인 건물 외부에서 IPA 2리터가 유출

됐다. 기흥공장은 화성공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고 있다.

유출된 IPA는 반도체 장비나 병원 의료기기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유독물질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유출되더라도 유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다.

사고는 폐기물기업 직원 3명 IPA를 폐기물 자동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을 통해 흘러나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알코올 제거작업에는 30여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학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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